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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

단을 추정하고,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과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요인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15차 데이터에서 1,13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잠재프로파일은 ‘점수 완만증가형’, ‘점수 급감

소형’, ‘점수 완만감소형’ 3개로 구분되었다. 개인요인에 따른 잠재집단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점수 완만증가형’

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잠재집단에 따른 정

서요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우울,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점수 급감소형’ 집단은 가장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점수 완만증가형’ 집단은 가

장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점수 완만감소형’ 집단은 그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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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은 다양한 고민거리와 발달과업에 직면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확립해 

나간다. 아동권리보장원(2024)의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면하는 

주요 고민은 외모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를 

근거로 청소년의 42.8%가 외모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는 공부(76.2%)에 

* 본 논문은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4. 9. 6.)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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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청소년기부터 탐색할 것이 권장되는 직업(36.2%)에 대한 고

민보다 우위에 있다. 청소년의 외모 고민과 관심이 지대해짐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의 형성과 발달의 지원이 현재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

게 되었다. 

신체적 자아상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로, 외모, 체

형, 체중 등 다양한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Muth & 

Cash, 1997).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자아개념이 더욱 분

화되고 정교화된다. 이러한 생애 단계적 특성과 맞물려 신체적 자아상은 전반적 자아개념 

형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Harter, 2006). 즉 신체적 자아상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일상생활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신체적 자아상의 평균 변화를 조사해 왔

다. 그러나 변화의 평균적 패턴에 관해서는 연구별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 청소년들이 점차 신체적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해간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Frisén, Lunde, & Berg, 2015),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기까지 긍정적 신체 인식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Holsen, Jones, & Birkeland, 2012). 이는 청소년기의 신

체적 자아상이 단일한 경로로만 발달하기보다 개인차에 따라 상이한 변화 궤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Lacroix, Smith, Husain et al., 2023)에

서도 성별, 연령 등이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양상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개인차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시도되지 못했던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해 초기 청소

년기 신체적 자아상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네 시점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을 추정함으로써 신체적 자아상의 중요 발달 시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자아상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Bucchianeri, Arikian, Hannan et al., 2013). 그 배경에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불만

족과 신체를 실제보다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평가하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오인 등이 

결부되어 있다(Gardner, 2012). 그리고 이는 청소년의 외모 관심과 만족도가 또래 집단의 

평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특성(김경애･선혜연･조은주 외, 2018)을 반영한다. 청소년은 

타인을 자주 의식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으며 자신을 이해하는데, 만약 또래로부터 신체에 

관한 놀림을 받거나 또래의 신체적 발달과 차이가 있는 특성을 가진다면 이는 청소년의 신

체적 자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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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문

화적 압력이 있다. 청소년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체형, 외적 특징 등을 내면화

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면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

다(Jarman, Marques, McLean et al., 2021; Roberts, Maheux, Hunt et al., 2022). 

청소년은 대중문화와 트렌드에 민감하기에, 또래 집단에서 공유하는 기준 역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미디어에서 선호되는 이상치를 반영하기 쉽다. 또한 한국사

회에서 외모지상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와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는 트렌드(김난도･전미영･
최지혜 외, 2023; 박은아, 2015) 등도 청소년기의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

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모든 청소년이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비교에 민감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동

안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다가 점차 안정화된다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Holsen, Jones, & Birkeland, 2012). 이는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신체 변화를 자연스

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응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발달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자아상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

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에(Nelson, Kling, Wängqvist et al., 

2018; Wilson, Latner, & Hayashi, 2013)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유지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요인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는 브론펜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Bronfenbrenner & Morris, 2006). 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 체

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중 미시체계는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

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시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그 중에

서도 개인적 특성에 집중하여 신체적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

요인이 미시체계 내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성별, 미디어 이용 시간, 체질량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잠재집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학생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고 평균적으로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보고한다(Hartmann, Rieger, & Vocks, 2019; He, Sun, Zickgraf et 

al., 2020). 예를 들어 Lacroix, Smith, Husain et al.(2023)는 남학생은 10~24세 사이

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은 10~16세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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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되다가 16세 이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우철

(2020)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불만족의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여학생의 신체 불만족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두 성별 모

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신체 불만족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신체적 자아상 발달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복잡한 발달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남학생들 역시 외모를 향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Tatangelo, Connaughton, McCabe 

et al., 2018),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상화된 외모에 노출되는 것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

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신체적 자아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

체적 자아상 변화의 잠재집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따라 신체적 자아상의 종단적 변화가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청소년은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규칙적 일과가 

무너짐에 따라 미디어를 더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선･조병영･권은선 외, 

2021).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다는 것은 좌식활동이 주를 이루고 신체활동과 그에 따른 에

너지 소비가 적은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좌식

활동, 특히 스크린 기반 활동은 다른 형태의 활동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을 감소시키며 전

반적인 건강 문제를 이끄는 주요인으로 여겨진다(Melkevik, Torsheim, Iannotti et al., 

2010). 또한 장기간의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 자신

을 비교하게 만들어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상의･이숙정, 2019; Marengo, 

Longobardi, Fabris et al., 2018). 

더불어, 신체적 자아상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체질량지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질량지수와 신체 불만족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Calzo, Sonneville, Haines et al., 2012; Rodgers, McLean, 

Marques et al., 2016) 심지어는 초기 성인기까지도 신체적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sen, Jones, & Birkeland, 2012). 이러한 일관된 연구 결과들은 체질량

지수가 신체적 자아상의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신체적 자아상은 청소년의 정서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경험에서 신체 인식은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학업, 운동 능력과 같은 다른 자

아개념은 특정 맥락에 국한되는 반면, 신체는 본질적으로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편

재하기 때문이다(박우철, 2020). 따라서 신체적 자아상의 종단적 변화 유형에 따른 정서요

인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자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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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경험 간의 일회적 관계를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유형이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

서적 경험이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이어짐을 고려하면(Clayborne, Varin, & 

Colman, 2019),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신건강을 예측

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이며, 청소년의 우울 

예방은 범국가적으로 사회의 주요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Clayborne, Varin, & Colman, 

2019). 그리고 신체적 자아상은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신해림･김정민, 2020; Murray, Rieger, & Byrne, 2018). 두 

변인 간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연구도 존재하나(Paans, Bot, Brouwer et al., 2018), 최

근 종단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에 선행함을 보여주었다(Blundell, De Stavola, 

Kellock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여 신체적 자아

상의 잠재집단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체적 자아상은 삶의 만족도 및 전반적 행복감과 유의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 성

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신체 불만족이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등을 예측한

다고 보고하였으며(Frederick, Sandhu, Morse et al., 2016; Swami, Weis, Barron et 

al.,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Forste & 

Moore, 2012). 그러나 Sakellariou(2023)는 청소년기 신체적 자아상의 역할을 살펴본 연

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는 연구자들이 주로 신체 불만족을 정신건강 관련 결과와 연결하

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울로 대표되는 정신건강의 지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정서 경험에 대한 파악이 동반될 때 맞춤형 지원과 개

입의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

고,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잠재집단에 따른 청

소년의 정서요인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개인요인(성별, 미디어 이용시간,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적 자아

상 잠재집단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요인(우울, 전반적 행복감, 삶

의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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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2~15차년도 자료(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를 활용하였다. 예측요인으로 개인요인인 청소년의 성별과 미디어 이용시간 및 체질

량지수(BMI)를 고려하였으며, 미디어 이용시간과 체질량지수는 12, 13, 14, 15차년도의 

네 시점의 평균값, 결과요인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은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

체 표본 중 신체적 자아상의 네 시점에는 모두 응답하고, 예측요인과 결과요인에는 모두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을 제외하여 총 1,13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2차년도 기준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나이는 평균 11세 4개월이며, 성별은 남아 587

명(51.7%), 여아 549명(48.3%)이다.

2. 주요 변인

가. 신체적 자아상

신체적 자아상은 Mendelson과 White(1982)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장(키) 관련 문항을 추가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등 5문항이며, 청소년의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위

해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

소년이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12차년도 .62, 

13차년도 .68, 14차년도 .64, 15차년도 .66이다. 

나. 개인요인

청소년의 개인요인으로 성별, 미디어 이용시간 및 체질량지수를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0, 여학생=1로 더미 코딩하였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청소년 자기 보고로, 1

일 평균 이용 정도로 측정되었다. 12, 13차년도에는 시간 단위로 보고되었고, 14, 15차년

도에는 시간 및 분 단위로 보고되었다. 각 차수의 미디어 이용시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표는 지방의 양

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비만측정도구로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다(Cent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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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의 자료로 산출된 각 차

수의 체질량지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 정서요인

정서요인으로 우울,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였다. 우울은 허만세, 이순

희와 김영숙(2017)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11문항에 대해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

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4점 Likert 척도(극히 드물다(1주일 중 1

일 이하):1점∼거의 대부분(5~7일):4점)로 측정되었다.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5다. 전반적 행복감은 MCS(2008)의 척도에서 일상생활의 

여섯 개의 영역(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

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매우 행복하다:4점)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78이다. 삶의 만족도는 김지경･백혜정･임희진 외(2010)의 척도에서 청소

년이 지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고,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63이다.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

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였다. 최종모형은 정보준

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

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BIC를 확인하여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

다. Entropy값을 통해 분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 0.8 이상일 때 양호한 것이라 

볼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

는 조정된 카이제곱 차이검증 즉, LMR과 BLRT를 확인하여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

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분류된 잠재집단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예측요인 및 결과요인과 잠재집단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예측요인 및 결과요인이 투입되면 잠재집단의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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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므로, 분류오류를 제약한 후 투입된 요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집단의 수를 추정하고, 집단 간 예측요인 및 결과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고, 모든 분석은 Mplus 8.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 평균은 대략 4시간 16분이고,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0.63(SD = 3.42)이었다. 초등

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체적 자아상의 평균은 3.09점(SD = .54), 2.88점(SD 

= .55), 2.71점(SD = .42), 2.65점(SD = .40)으로 점차 낮아졌다. 우울의 평균은 1.52점

(SD = .44), 전반적 행복감의 평균은 2.85점(SD = .48),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89점(SD 

= .53)이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우울(r = .0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체질량지수는 네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r = -.15 ~ -.11, p＜.001)과 유의

한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r = .06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네 시점

의 신체적 자아상은 우울(r = -.37 ~ -.19,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전반적 행복

감(r = .26 ~ .47, p＜.001) 및 삶의 만족도(r = .25 ~ .4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결과 및 기술통계치 (N=1,136)

1 2 3 4 5 6 7 8 9 10

1 -

2 -.05 -

3 -.22*** .05 -

4 -.07* -.02 -.15*** -

5 -.17*** -.05 -.11*** .55*** -

6 -.17*** -.02 -.14*** .27*** .38*** -

7 -.16*** -.01 -.12*** .25*** .37*** .46*** -

8 .07* .09** -.06 -.19*** -.23*** -.20*** -.37*** -

9 -.09** -.06 .02 .26*** .36*** .32*** .47*** -.55*** -

10 -.16*** -.03 .06* .25*** .33*** .31*** .46*** -.63***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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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p ＜.01, ***p ＜.001.

주: 1 = 청소년 성별; 2 = 미디어 이용시간; 3 = 체질량지수; 4 = 신체적 자아상 12차; 5 = 신체적 자아
상 13차; 6 = 신체적 자아상 14차; 7 = 신체적 자아상 15차; 8 = 우울;  9 = 전반적 행복감; 10 = 
삶의 만족도. 청소년 성별은 남=0, 여=1로 코딩.

2.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가. 잠재집단의 결정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네 시점의 무성장모형(χ2=203.698, 

df=5, CFI=.785, TLI=.743, RMSEA=.187, SRMR=.132), 일차함수모형(χ2=32.454, 

df=5, CFI=.980, TLI=.974, RMSEA=.050, SRMR=.058) 및 이차함수모형(χ2=3.062, 

df=1, CFI=.998, TLI=.987, RMSEA=.043, SRMR=.011)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χ2 

검증의 표본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

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이상, RMSEA와 SRMR은 .08이

하가 양호하다(Hu & Bentler, 1999).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기준을 충족시켰

고, RMSEA이 0.15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Chen(2007)의 준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일차함수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신체적 자아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정보지수와 적합도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하였으

며, 관련 결과는 <표 2>와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3개 잠재집단에서 감소가 둔화되었다. 

Entropy값은 집단의 수와 상관없이 .75 이상의 비슷한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마지

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 분류의 질과 모형의 비교검정 결과 및 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잠재집단의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Nylund-Gibson, Grimm, Quirk 외(2014)의 근거에 따라 통계적 검증과 해석의 측면에

서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인 모형이 집단별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신체적 자아상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 잠재집단의 수가 3개와 4개일 때 3번째 잠

재집단과 4번째 잠재집단의 그래프가 다소 상이한 위치에서 동일 패턴을 보여 두 잠재집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48 4.26 20.63 3.09 2.88 2.71 2.65 1.52 2.85 2.89

표준편차 .50 1.54 3.42 .54 .55 .42 .40 .44 .48 .53

왜도 .07 .67 .73 -.25 -.19 -.23 -.25 1.49 -.38 -.22

첨도 -2.00 .56 .42 -.04 .21 .20 .58 3.31 1.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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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3개의 집단의 구분이 명확

하였으므로 이후의 분석은 3개의 잠재집단을 기초로 하였다.

〈표 2〉 잠재집단 분류 기준 (N=1,136)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5129.414 5076.352 5071.631

BIC 5189.837 5151.881 5162.266

sBIC 5151.722 5104.237 5105.093

모형비교검증
LMR p＜.001 p＜.01 p＞.001

BLRT p＜.001 p＜.001 p＞.001

분류의 질 Entropy .788 .768 .782

n (%)

1 75 (6.67) 95 (8.38) 27 (2.35)

2 1061 (93.34) 354 (31.11) 89 (7.75)

3 687 (60.51) 668 (58.85)

4 352 (31.05)

나.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5학년의 초기치가 2.13점으로 가장 낮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점수 

완만증가형’이라 명명하였고, 전체의 8.3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초기치가 

3.74점으로 가장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점수 급감소형’이라 명명하

였고, 전체의 31.11%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5학년의 초기치가 2.93

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점수 완만감소형’

이라 명명하였고, 전체의 60.51%를 차지하였다.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표 3〉 잠재집단별 명칭, n (%) 및 계수 (N=1,136)

잠재집단 n (%) 계수 표준오차 p

1 점수 완만증가형 95 (8.38%)
초기값 2.13 .06 .000

기울기 0.06 .02 .003

2 점수 급감소형 354 (31.11%)
초기값 3.74 .03 .000

기울기 -0.16 .01 .000

3 점수 완만감소형 687 (60.51%)
초기값 2.93 .02 .000

기울기 -0.05 .00 .000



35

[그림 1] 신체적 자아상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3. 개인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아상 잠재집단의 차이

청소년의 개인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아상 잠재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산출된 계수는 예측요인에 대한 잠재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각 준거집단을 설정하여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짓값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성별과 미디어 이용시간은 신체적 자아상의 ‘점수 완만증가형’과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증가형’과 ‘점수 완만감소형’과의 비교에서 유의하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점수 완만증가형’과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증가형’과 ‘점수 완만감소형’의 

비교뿐만 아니라 ‘점수 급감소형’과 ‘점수 완만감소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점수 완만증가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

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미디어 이용시간 역시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점수 

완만증가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점수 완만증가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

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점수 완만감소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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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의 개인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아상 잠재집단의 차이 (N=1,136)

변인

점수 완만증가형 vs. 
점수 급감소형

점수 완만증가형 vs. 
점수 완만감소형

점수 급감소형 vs. 
점수 완만감소형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성별 .99 (.30)** 2.69 .92 (.30)** 2.51 -.08 (.17) .92

미디어 이용시간 .32 (.13)* 1.38 .26 (.12)* 1.30 -.07 (.08) .93

체질량지수 .20 (.04)*** 1.22 .13 (.04)*** 1.14 -.07 (.03)** .93

*p＜.05, **p＜.01, ***p＜.001. 

주: 청소년의 성별은 남=0, 여=1로 코딩.

4. 신체적 자아상의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요인의 차이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우

울,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잠재집단에 따

른 정서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동일한 패턴

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자아상의 ‘점수 완만증가형’과 ‘점수 급감소형’간, ‘점수 완만증가

형’과 ‘점수 완만감소형’간, ‘점수 급감소형’과 ‘점수 완만감소형’간에 우울,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우울의 경우, ‘점

수 완만증가형’(M = 1.42)은 ‘점수 급감소형’(M = 1.76) 및 ‘점수 완만감소형’(M = 1.54)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점수 급감소형’(M = 1.76)과 ‘점수 완만감소형’(M = 1.54)간

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경우, ‘점수 완만증가형’(M = 3.04)은 ‘점수 

급감소형’(M = 2.58) 및 ‘점수 완만감소형’(M = 2.7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점수 급감소형’(M = 2.58)과 ‘점수 완만감소형’(M = 2.78)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역시 ‘점수 완만증가형’(M = 3.08)은 ‘점수 급감소형’(M = 

2.62) 및 ‘점수 완만감소형’(M = 2.83)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점수 급감소형’(M = 

2.62)과 ‘점수 완만감소형’(M = 2.83)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요인의 기술통계치 (N=1,136)

변인
우울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점수 완만증가형 1.42 (.03) 3.04 (.03) 3.08 (.04)

점수 급감소형 1.76 (.07) 2.58 (.06) 2.62 (.07)

점수 완만감소형 1.54 (.02) 2.78 (.02) 2.8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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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적 특성의 차이 검증 (N=1,136)

변인
우울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χ² p χ² p  χ² p

점수 완만증가형 vs. 점수 급감소형 22.41*** .000 49.56*** .000 33.59*** .000

점수 완만증가형 vs. 점수 완만감소형 8.93** .003 9.91** .002 7.96** .005

점수 급감소형 vs. 점수 완만감소형 12.43*** .000 44.77*** .000 29.27*** .000

**p＜.01, ***p＜.001.

Ⅳ.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

지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는 ‘점수 완만증가형’,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점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점수 

완만감소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증

가형’ 순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 동안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Bucchianeri, Arikian, Hannan et al., 2013; Frisén, Lunde, & Berg, 2015)를 지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자아상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인 또래의 평가와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면화, 사회적 비교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강화된다. 청소년은 일반

적으로 또래와 대중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신체적 특성을 토대로 자신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Jarman, Marques, McLean et al., 2021; Roberts, Maheux, Hunt et 

al., 2022). 이 연구에서 대다수 청소년에게서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신체적 자아상의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의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인식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점수 급감소형’(31.11%)의 비중이 작

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장 긍정적 수준에서의 

신체적 자아상을 보고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집단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러

한 추세는 긍정적 신체적 자아상도 초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학교 시기를 거치는 전환기에 신체적 자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청소년의 8.4%는 ‘점수 완만증가형’ 집단으로,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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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Holsen, Jones, & 

Birkeland, 2012)을 뒷받침한다. 이는 초기 신체적 자아상 수준이 가장 낮았음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지니며, 청소년기의 신체적 

자아상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집단의 특성을 이해

할 때는 이들이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점수 완만증가형’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또래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 요인을 발굴하여 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한층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성별, 미디어 이용시간 및 체질량지수는 모두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점수 완만증가

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더 엄격한 대우를 받으며, 날씬한 몸과 같은 이상화된 체형의 내면

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학생의 신체 불만족이 남학

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면서 여학생이 사춘기를 맞닥뜨릴 때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e.g., 박우철, 2020; Lacroix, Smith, 

Husain et al., 2023). 사춘기를 겪으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형이 변화하는 것은 대개 여

학생이 이상적으로 평가하는 마른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Grower, Ward, 

& Beltz, 2019). 또한 여학생은 실제보다 자신이 더욱 비대하다고 인식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나 평균 체중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체형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사회

적 관계에서 비만이나 과체중에 대한 낙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Krems & Neuberg, 2022). 낙인 경험이나 그에 대한 노출은 자기의 몸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상황보다 자신의 체형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

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점수 완만증가형’에 비해 ‘점수 급감소형’ 및 

‘점수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디어 이용은 대개 좌식행동으로 나타나기에 

신체 에너지 소비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 또한 일상생활시간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할 때, 

미디어 이용시간의 증가는 다른 생활시간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이재현･이현우･이관섭, 

2008; 하여진, 2023). 하루 대다수의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

한다면, 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신체활동 또는 생산적 여가 시간의 감소를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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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들은 적정량의 신체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등 부정적인 신체 인식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에는 이상화된 외모와 신체적 규준이 공유될 가능

성이 높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신체 불만족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상의･이숙정, 2019; Marengo, Longobardi, Fabris et al., 2018).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더불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과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미디어 속 외모 규범의 영향을 검토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신체 인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우울,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정서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향에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 개인요인인 체질량지수는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모든 잠재집단 간 차이를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높은 청소년은 ‘점수 완만감소형’에 비해 ‘점수 급감

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은 체질량지수가 비만을 진단하는 주

요 지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2024)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

로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은 29.6%이며, 초등학생

의 비만군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

정적 신체적 자아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질량지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는 체질량지수가 성별 및 미디어 

이용시간과 상호작용하여 신체적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권은주와 나은희(2016)는 근래에 남아보다 여아의 체질량지수가 더 이른 시기에 증가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아의 조기성숙은 신체 발육에 따른 체중의 증가를 이끄는 동시에 

과체중일 때 조기성숙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등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Biro, 

Greenspan, & Galvez, 2012). 또한 조기성숙과 부정적 신체적 자아상 간 유의한 관련성

을 보고한 연구(Zimmer-Gembeck, Webb, Farrell et al., 2018)를 고려했을 때, 체질

량지수가 높은 여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방향이 될 수 있

다. 더불어, 라진숙과 조윤희(2014)는 스크린 기반 좌식활동이 청소년의 비만도와 유의한 

연관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와 미디어 이용시간이 결합할 

때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가 더욱 가팔라지는 등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이렇듯 청소년의 개인요인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신체적 자아상의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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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연구 방향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유형에 따른 정서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

울,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서 모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점수 급감

소형’ 집단에서 가장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보고하였고, 이에 비해 ‘점수 완만증가형’ 집

단은 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였으며, ‘점수 완만감소형’ 집단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수

준을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점수 완만증가형’과 ‘점수 완만감소형’ 집단 간 정서요인의 차이보다 

‘점수 급감소형’과 ‘점수 완만감소형’ 집단 간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이는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방향과 폭이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

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점수 급감소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체적 

자아상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냈으며, ‘점수 완만증

가형’ 집단은 낮은 수준의 신체적 자아상을 보였음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

하였다. 즉 신체적 자아상의 절대적 수준보다 그 변화 추세가 청소년의 정서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수 급감소형’ 집단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인 점은 주

의 깊은 관찰을 요구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부상

하며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신체적 자아상의 악화와 우울 증상 간에는 

장기간에 걸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Paans, Bot, Brouwer et al., 

2018), 신체적 자아상의 감소를 보고하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이 강

조된다. 다만, ‘점수 급감소형’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이나 또래관계 등 복합적인 문

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병

행되면 좋을 것이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2024)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은 OECD 평균 및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상

에서 긍정적이고 충만한 정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가 신체적 자아상의 역할을 밝힌 것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점수 완만증가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Forste와 Moore(201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동안 신체적 자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험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41

나아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자신의 신체를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해가는 청소년은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인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해가는 

청소년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나타냈다. 이는 Sakellariou(202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정

서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신체적 자아상의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개인

요인만을 고려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범위를 고려할 때 많은 변인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확인된 신체적 자아상 변화의 잠재집단 중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집단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신체 인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 따른 잠재집단을 각각 파악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나 취약한 정서적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중재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체적 자아상은 청소년의 가정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양육자의 온정적 양육 및 신체에 관한 태도(Jones, Blodgett Salafia, & 

Hill, 2019; Yourell, Doty, Beauplan et al., 2021) 등을 보호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환경 체계의 역할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확

장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청소년기 신체적 자아상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입 방안

을 모색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요인과 그로 인한 정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청소

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인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상 발달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유용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학

생의 신체적 자아상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



42  육아정책연구(제19권 제1호)

을 형성하도록 돕는 마음챙김 교육과 함께 여학생 대상의 또래 멘토링이나 소그룹 상담 프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김수경･김혜윤･나원희 외, 

2023)에 소개된 스코틀랜드의 ‘Fit for Girls’ 프로그램은 여학생이 활동의 주체로서 기획

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

은 지자체 및 정부 유관 기관을 통해 여학생 리더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성인 멘토를 배정

하여 정서적･실천적 지원을 제공한다. 리더로 선발된 여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체활동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 평등, 포용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또래 

집단 내에서 리더이자 인플루언서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여

학생은 단순한 수혜자나 참여자가 아니라 신체적 자아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래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체적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둘째,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는 미디어 이용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소년

의 여가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활동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서 체육 수업 시간 확보와 학

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확보,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 선정 시 폭력성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체질량지수는 신체적 자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식습관 개

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아지고 단맛 

음료 섭취가 증가하는 등 주요 식생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며(교육부･질

병관리청, 2024),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 교육청, 농협 등 공공･준공공 기관들이 

시행하는 청소년 아침밥 지원 사업은 하나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특

별자치도교육청의 시범사업은 높은 학생 만족도와 함께 아침 결식률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향후 타지역으로의 확대 시행과 제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및 

신체 인식을 개선하는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는 청소년의 우울,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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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이

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Wee센터와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대면 상담 외에도 청소

년들이 더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비대면 상담 채널(예: ‘다들

어줄개’, ‘라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 채널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상담 인

력들이 청소년기 신체적 자아상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정서 지원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된다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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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Change Trajectories of Body Image and 

its Relation to Individual and Emotional Factors

Hayeon Park and Yea-Ji Ho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ongitudinal changes in the body image of 

adolescents and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and emotional 

factors.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was constructed 

using data from the 12th to 15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near model was 

suitable for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body image, and the change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slowly increasing, rapidly 

decreasing, and slowly decreasing. Second,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a rapidly decreasing score, and the score decreased slowly 

compared with male students. The same patterns of results were observed 

for media use. Moreover, adolescents with a higher BMI were more likely to 

have a rapidly decreasing score and a slow decreasing score than those with 

a lower BMI. Third, comparisons among the three latent profiles examining 

the effect of adolescents’ body image changes on emotional factors were all 

significant.

Keywords: Body image, individual factors, emotional factors, Growth Mixture 

Model,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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